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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란의 난중

	 
	 
	가. 일반적인 종란의 난중
  난중의 크기는 부화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부화하기에 알맞은 알의 크기는 정상난중으로 최소 52g이상이면서 지나치게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난중이 부화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는 종란이 특히 커서 쌍란인 경우나 작을 때 문제가 된다. 종란의 난중은 주로 품종 및 개체간 상당한 정도의 유전적 차이가 있어서 크거나 작은 종란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난중은 그 알을 낳는 종계의 주령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산란을 개시할 때 가장 작고 주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된다. 그러나 난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40주령 이후에는 증가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종란의 크기는 산란하는 종계의 품종, 채중 및 주령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이때 개체간에 미세한 사료섭취량과 같은 환경적 차이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하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품종 및 개체간 상당한 정도의 유전적 차이가 있어서 크거나 작은 종란을 생산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나. 재래닭 종란의 난중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재래닭 종란의 난중은 28주령이 되어야 45g정도 되며, 산란 피크기인 32주령의 평균난중도 48g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재래닭에서 종란 규격이 52g이상이 되려면 46주령이상 되어야 한다.

	 
	 
	 
	 
	 
	 

	 
	 
	표 1. 재래닭의 주령별 산란율, 난중, 사료섭취량 및 체중

	 
	 
	주령

산란율(%)

난중(g)

사료섭취량(g)

체중(g) 

20~22
22~24
24~26
26~28
28~30
30~32
32~34
34~36
36~38
38~40
40~42
42~44
44~46
46~48
48~50
50~52
52~54
54~56
56~58
58~60
60~62
62~64 

  7
43
70
75
74
72
70
67
65
63
61
61
60
60
59
58
58
57
57
56
55
55 

-
39
42
44
46
47
48
49
49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52
52
52 

  89
102
106
110
111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1
111
110
110
109
109
108
108 

1,520 
 
 
 
  1,750
 
 
 
 
 
1,770
 
 
 
 
1,80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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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래닭 종란의 선별

	 
	2. 재래닭 종란의 난중별 부화율

	 
	 
	가. 주령에 따른 난중별 부화율
  40주령에서 재래닭 종란의 난중별 부화율은 대(55~60g), 중(51~54g), 소란(45~50g)간 각각 89.4%, 88.7%, 92.2%로 난중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50주령에서도 대, 중, 소란간에 각각 91.1%, 93.4%, 93.5%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란에서 부화율이 양호하였다. 따라서 재래닭의 경우는 45g정도의 소란일지라도 종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구명되었다. 그러나 종란이 크면 병아리도 대체적으로 크므로 가급적이면 난중이 큰 것과 크기가 비슷한 종란을 같이 입란시키는 것이 병아리 관리에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화 및 일반 사육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난중과 부화율과의 관계는, 난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병아리 체중과의 관계(종란이 크면 병아리도 크다)에서 처럼, 난중과 부화율의 관계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없으며, 난중 분포의 양극단(아주 작거나 아주 큰알)에 속한 종란만이 부화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진다. 즉 아주 큰 종란이나 아주 작은 종란의 부화율은 나쁘지만 중간 그룹의 종란에서는 부화율과 난중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재래닭의 주령 및 난중에 따른 수정율 및 부화율

	 
	 
	주령

구분

난중(g)

수정율(%)

부화율(%) 

40 

대
중
소 

55~60
51~54
45~50 

97.7
97.0
98.7 

89.4
88.7
92.2 

50 

대
중
소 

55~60
51~54 
45~50 

93.7
95.3
93.0 

91.1
93.4
93.5 



	 
	 
	 
	 
	 
	 

	 
	 
	나. 45g의 재래닭 소란을 종란으로 활용
  재래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난중이 52g이상의 것만을 종란으로 사용하면 46주령 이후라야 평균난중이 52g을 상회하나, 45g이상의 소란까지 종란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28주령 이후이면 평균난중이 45g이상되므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45g이상의 소란을 종란으로 이용하였을 때 종란의 사용기간이 확대되어 종계 1수당 28,000원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어 경제성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다.

	 
	 
	 
	 
	 
	 

	 
	 
	표 3. 종란규격을 52g에서 45g으로 조정시 경제적 이용성 증대 

	 
	 
	종란중량

종란
사용기간(주령)

종란수
(개/수)

초생추
(마리/수)

병아리 판매수입
(원/수) 

52g이상(A)
45g이상(B)
B-A 

18주간(46~64)
36주간(28~64)
18주간 

 72
155
83 

 61
131
 70 

24,400
52,400
28,000 



	 
	 
	주 
	1) 평균산란율 : 52g이상(46~64주령), 평균산란율 57.4%
                      45g이상(28~64주령), 평균산란율 61.1%
2) 부화율 85%, 재래닭 병아리가격 4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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